
1. 서론

코로나 19는 기존의 세계화 시스템을 변화시키며 국

제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

우는 세계 최상위 수준의 방역 성공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 악화와 높은 대외 의존도 때문에 경제관련 불확실성

이 높은 상황이다[1]. 코로나 19 이전의 사회는 국경을 초

월한 교류의 확대와 경제적인 가치를 중요시하고 상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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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의 기업근로자의 일터 학습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에 S에너지의 

기업근로자 5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Ricci의 3단계 분석

절차를 활용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 19의 상륙에서 적응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먼 나라 이야

기’,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위기감이 만든 대응방안 탐색하기’, ‘적응을 위한 변화된 업무방식 익히기’가 나타났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일터 학습경험은 ‘위기감에서 오는 생존을 위한 학습경험’, ‘언택트 문화 적응을 위한 학습경험’, ‘SNS 

소통을 통한 학습경험’, ‘성과 창출을 위한 경쟁적 학습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기업근로자는 다양

한 학습경험을 통해 일터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였으며, 이는 근로자의 위기상황 대처역량을 높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추후 다양한 분야의 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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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o in-depth exploration of coroperate employees’ learning 

experiences for workplace under COVID-19. We collected data through depth interviews from August 10th 

to November 30th, 2020 with five employees of S Energy company, and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using Ricci's 3-step analysis procedure. As a result, In the process of adapting from the landing 

of COVID-19, "The Story of a Distant Country," "No More Safe Zones," "Exploring effective responses created 

by a Sense of Crisis," and "Learning the changed way of work for adaptation." appeared. In addition, It has 

been found that the experience of learning in the work environment of the With Corona era includes 

"learning experience for survival from a sense of crisis", "learning experience for adapting to Untact 

culture", "learning experience through SNS communication", and "competitive learning experience for 

performance creation". In conclusion, employees have adapted to changes in the workplace environment 

through various learning experiences, which can enhance workers' ability to cope with crisis situations and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an effective learning. In the future, we suggested follow-up researches of 

corporate employees in various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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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을 강조하였다[2].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위기는 사람들의 소통과 교육, 생활과 일하는 방식 등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

진국에서 대규모 감염자 및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적 피해는 탈세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재편성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 및 디지

털 트랜스포메이션(DX)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

어 언택드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 사회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3].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

에 기업들은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와 생존이라는 현실

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조직구성원들에게 사

회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인 지식이나 기술과 결합하여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전문능력을 요구하고 있다[4].

이러한 환경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근로자들

은 일터에서 학습을 통해 변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

가도록 요구받고 있다[5]. 그동안 근로자들이 주로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위기대처를 위한 학습동기가 높고 자발성이 

증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6].

지금까지 기업근로자에 대한 일터학습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터에서 진행되는 모든 학습활동이 일터학습

으로 개념화된[7] 이후 일터학습에서 나타나는 학습경

험과 학습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정 및 학습네트워크 형

성에 관한 연구가[6, 8-11] 주로 진행 되었다. 최근에는 

일터학습과 학습전이 및 직무능력향상, 조직몰입, 역량

개발, 조직성과의 영향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가[5, 

12-15]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와 같은 전례 없는 언택트 기반 환

경에서 기업근로자들의 일터 학습경험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상황

의 기업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어떠한 학습경험을 하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는 위기상황의 기업

근로자들에 효과적인 학습을 추동하기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19 상황의 기업 근로자의 일터 맥락

은 어떠한가? 둘째, 코로나 19 상황에서 기업 근로자는 

어떠한 일터 학습경험을 하는가?

2. 기업근로자의 일터학습 고찰

기업근로자는 초연결·초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한다. 

특히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산업

경영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 융합기

술의 발달과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기업근로자는 직

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전문성 함양을 요구받

고 있다[16]. 이러한 오늘날의 기업환경 요구에 부응하

기 위해, 기업근로자는 경쟁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기업근로자는 일터에서 지속

적으로 역량을 향상하고 조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습을 중요한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17]. 

이와 같은 일터학습은 기업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

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경험과 성찰을 토대

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형식적, 무형식적으로 습

득해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8]. 또한 일터학습은 

현재와 미래의 업무수행을 위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

소’라는 관점과[19]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지식과 기

술을 습득한다는 ‘관계’에 초점을[20] 두고 있다. 이러

한 정의를 바탕으로 일터학습에서의 일은 일터활동 그 

자체이며 학습은 활동을 위해 자연스럽게 방법을 터득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21]. 그러므로 일터학습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

을 촉발하고 학습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형성된다[22]. 

그동안 기업근로자의 일터학습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는 근로자의 학습동기가 낮고 학습참여가 저조할수록 

경력이 정체되며[23], 근로자의 자발적인 학습활동이 

성공적인 경력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16]. 특히 기업근로자의 경력성공과 관련된 메타분석

을 통해 경험학습, 자기주도 학습, 무형식학습 활동이 

근로자의 주관적인 경력성공에 효과가 높게 나타남을 

입증하고 있다[16]. 또한 지금까지 근로자의 일터학습

이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형식학습에 편중되어 있으므

로, 균형 잡힌 일터학습 체계구축을 위해 무형식학습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4]. 이에 기업근

로자가 코로나 19 위기상황의 일터에서 어떠한 학습경

험을 하고 있는지 탐색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의 기간 및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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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기업근로자의 일터 

학습경험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10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연

구 참여자는 S에너지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5명

을 대상으로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19라는 위기상황의 일터에서 현장근무를 수행하는 근

로자이다. 둘째, 공공의 안전과 관련한 업무특성을 가지

고 있기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

고 있는 근로자이다. 단, 연구문제에 대해 심층적이고 

풍부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참여자 선정을 위해 재택근

무 근로자는 제외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 

Participants
Age

(years)

Period of 

service
Position Educational level

A 28 2
Junior

manager

junior 

college graduate

B 41 12
assistant 

manager
college graduate

C 48 20
Section 

manager
college graduate

D 51 25
section 

manager
college graduate

E 57 28
section 

manager

junior 

college graduate

3.2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

연구자는 코로나 19 상황의 기업 근로자의 일터 학

습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S에너지에서 시행한 온․오프

라인 내부교육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

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주제, 목적과 방법, 개인정보 보호, 녹음, 비밀유지 및 답변

의 자율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개

방적이고 반 구조화된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였다[25].

면담장소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수칙을 

지키며 S에너지의 휴게실 및 회사 업무차량 안에서 일

대일로 진행하였다. 면담시간은 참여자당 120분 정도 

실시하였고,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한 자료를 반복하여 들으면서 

전사 작업을 하였다. 자료 분석의 절차는 Ricci의[26] 

3단계 분석절차를 따랐다. 첫 번째 단계는 면담 내용을 

수차례 정독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말 속에서 그 현상을 

설명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것을 추출하여 의

미기술문과 주제추출표를 작성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작성된 의미기술문과 주제추출표를 연구 참여자 재평

가를 통해 연구자 시각에 따른 왜곡을 최소화하였으며, 

삼각측정법을 통한 수정작업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

계는 추출된 주제를 범주화하고 재분류를 통해 주제별 

의미기술문표를 완성하였다.

3.3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코딩된 

면담자료와 연구결과를 왜곡되거나 확대해석한 부분이 

없는지 5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였다[27]. 연구 

참여자 확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확

인은 연구 중간에 연구 참여자에게 직접 인용이 사용된 

부분을 전달하여 관련 이야기가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받았다. 두 번째는 직접 인용과 해석이 포함된 글

을 전달하여 불편하다고 생각되거나 공개를 꺼려하는 

부분, 의미가 왜곡되거나 잘못 해석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받았다. 두 차례의 내용 검토에서 공개를 거부하거

나 삭제를 요청한 부분은 없었으며 약간의 조정이 필요

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연구 참여자와 논의하여 수정하

였다. 또한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연구

자 1명을 포함한 교육학 박사 3명과 분석 자료와 연구

결과에 대해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시행하였다. 

교차확인(cross-check)을 통해 코로나 19가 종료되지 

않았기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터 학습경험을  위드 

코로나 시대로 수정하였으며, 연구결과의 주제어와 목

차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4. 연구결과

코로나 19 위기상황은 기업근로자에게 업무환경과 

일처리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기업근로자가 그들의 일터에서 어

떠한 학습경험을 하는지 탐색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다.

4.1 코로나 19의 상륙에서 적응하기까지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코로

나 19의 팬데믹 상황에 직면 하였다. 이들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새로운 업무방식을 

익히며 적응해야 했으며 이러한 과정은 배움을 수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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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새로운 업무방식을 익히며 

적응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4.1.1 먼 나라 이야기

2019년 12월 30일 ‘원인모를 폐렴이 발생했다’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보건 및 보건위원회의 내부 통지

문이 리원량 (李文亮, Li Wenliang)에 의해 인터넷

에서 유포 되었다[28]. 이후 세계보건기구(WHO)

가 ‘중국 보건당국과 접촉을 시작했다’는 공식성명

을 발표하고, 2020년 1월 3일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

부는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 가동 및 우한 입국

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같은 

WHO와 질병관리본부의 공식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 사회적 분위기는 감염병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낙관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

루엔자등 주기적으로 발생해서 그런지, 또 뭐가 

발생했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Participant B). 

일년에 한두번은 전염병 얘기가 나오곤 했잖아요. 

그때는 정말 1주일이나 2주일 정도 지나면 조용

해 질거라고 생각 했었어요(Participant C).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니까, 그런가보다 했지. 뉴

스에 나왔길래 우리나라는 괜찮겠지. 설마했지. 

다른 것도 많았잖아. 정말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

았지(Participant D).

중국이나 홍콩에서 전염병이 수시로 일어나고 없

어지고 그랬었잖아. 나도 처음엔 중국에서 잠깐 

유행하다 멈출거라고 생각했었어(Participant E).

이처럼 본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 19에 대해 관망

하는 자세로, 별다른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음을 진술하고 있다. 즉, 이 시점에서는 연구 참여

자들이 ‘중국에서 발생한 원인모를 감염병’은 자신들과

는 무관한 먼 나라의 이야기이며, 현장에서 업무를 수

행하는데 별다른 영향 없이 곧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하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1.2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은 세계보

건기구(WHO)의 공식적인 확인 이후 20여일 만에 홍

콩, 태국, 일본 등 아시아를 넘어 아메리카 대륙으로 번

져나갔다.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22일 첫 번째 감염

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여행

자제’를 발령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 예방 관련 안내 문자를 처음으로 발송하였

다. 코로나 19 감염 공포는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더 이

상 안전지대는 없었다. 

그렇게 빨리 전 세계로 퍼졌다는데 많이 놀랬던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누가 감염자인

지 모르는 거니까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Participant A). 

지하철 탔는데 몇몇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봤었거든요. 물론 다른 일 때문에 그랬을거라

고 생각도 했지만, 2015년 인가... 메르스 때 마스

크 쓰라고 했었던게 생각났어요. 그때 무렵에 마

스크를 사야되겠다고 생각했던거 같아요

(Participant B). 

일단 구성원들중 누구 하나라도 감염되면 모두가 

감염되는 거니까요, 우리들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고 생각했어요(Participant C).

출근할때 모르는 사람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불안하더라고, 혹시나 하고말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했어(Participant E).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로만 여겨졌

던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국내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실을 접하게 된다. 이는 

그들의 일터도 코로나 19로 부터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4.1.3 위기감이 만든 대응방안 탐색하기 

국내 첫 번째 확진자 발생 후 6일 만에 세 번째 확진

자가 확인됐다. 이 뉴스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사태

를 통해 감염병의 경제적 충격을 경험한 국내 기업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기업들은 비상회의를 통해 태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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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TF)를 구성하고 사태가 심각해질 가능성에 대비

하기 시작했다. 감염병이 일터에 확산되면, 직장은 폐쇄

되고 업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일터까지 전해

지고 있었다. 

저는 회사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 

비상회의 한다고 했을 때, 메르스때는 어떻게 했

었는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Participant A). 

구성원들 모두가 코로나 19로 부터 안전하기 위

해서는 업무 Guide-Line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

죠(Participant B). 

팀장님이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검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손소

독제랑 마스크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봤어요(Participant C).

중국에서 우한지역을 폐쇄하고 우리교민들 철수

문제로 시끄러웠잖아. 그때부턴가, 코로나에 대해

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같아. 그때 생각난게 

우리도 어떤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Participant D). 

본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것을 예

방하고 일터 내에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

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자들은 감염병 확산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려는 시

도를 하게 되었다. 이는 일터에서의 위기감이 자연스럽

게 학습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4 적응을 위해 변화된 업무방식 익히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19가 빠르게 확산되자 

정부는 2월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기업

에서는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코로

나 19 대응을 시작했다. 일터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가 시행되면서 비대면 업무방식이 시도 되었다. 갑작스

런 업무형태의 변화는 근로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 19의 

새로운 업무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변화된 환경

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회사의 방침이고 하니까 당장 적용해야 하잖아요. 

업무변경 가이드를 자세히 검토하고 모르는 것은 

선배님들이나 동기들에게 물어보고해서 빨리 적

응하려고 했습니다(Participant A). 

어떻게 보면 이럴 때 빨리 치고 나가는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나 편하자고 그런것도 있지만, 변화

된 업무형태를 빨리 받아들이고, 현업에 적용하면 

동료나 선배들한테도 인정받는 기회도 될 수 있으

니까요(Participant c). 

노트북만 들고나가서 들어오지 말라니까, 현장에

서 어디서 컴퓨터를 사용하냐고···. 그래서 커피숍

에 자주갔었지. 와이파이 사용하려면 그런데 밖에 

없잖아. 그래도 덕분에 VDI 사용법이랑 화상회의 

방법도 배웠어. 현장에서 업무처리 할려니까 ‘목

마른놈이 우물판다’고 평소 때 보다는 집중력이 

생기긴 했어(Participant D). 

어떻게든 빨리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 단지 새로

운걸 받아들이는건 예나 지금이나 힘든것이지만 

어짜피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도 있잖아. 내 

경험엔 빨리 받아들이는게 최선이야. 우리들의 안

전을 위한 길이기도 하니까(Participant E). 

일터환경과 업무 방식의 변화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넘어 반드시 적응해야 하는 생존

의 문제와 직결된다. 또한 변화는 곧 성장의 기회로 받

아들여지기도 한다. 따라서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업무방식을 익히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

은 학습을 중요한 기제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위드 코로나 시대의 일터 학습경험

본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된 환경

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업무방식을 익히며 적응 해

나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습을 기제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버린 연구 참여자들의 

일터 학습경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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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위기감에서 오는 생존을 위한 학습경험

코로나 19 발병초기 자신들의 삶과는 무관한 먼 나

라 일이라고 여겼었던 연구 참여자들은 감염병 확산추

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자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존을 위한 학습의 필요성을 느

끼게 되었다. 

2015년에 메르스때는 초기방역이 실패해서 그 

피해가 더 컸다고 합니다. 경제적 피해도 10조이

상 입었다고 합니다. 뉴스보니까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서 자료를 찾아보고 나름대로 예방수칙도 

알아봤습니다. 마스크쓰기, 손씻기 등이 있었습니

다(Participant A). 

처음엔 저도 우리나란 괜찮겠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닌 것 같

더라고요. 확산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사실 

걱정이 됐어요. 여기저기 검색도 해보고 신문도 

읽고 했어요. ‘아는게 힘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Participant B). 

저는 처음으로 의학관련 학술지를 검색해서 읽어

봤어요.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산업의 위치와 백

신개발을 위한 기술수준,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보건의료 정보 보유국이라는 사실도 그때 

알았어요(Participant c). 

불안하니까 알아보게 되더라구. 그래도 이번에 정

부에서 대응하는거 보니까. 메르스때보다는 잘하

는거 같어. 인터넷에서 알아본건데 초기대응만 잘

하면 걱정 안해도 된대(Participant E). 

코로나 19의 확산이라는 환경 변화는 연구 참여자들

에게 감염병에 대한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학습동

기를 촉진하고 있었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외부적 환경

변화가 주는 위기감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

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존에 위협을 느낄 때 주어진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경험한다는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29]. 

4.2.2  언택트 문화 적응을 위한 학습경험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일터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대면회의나 사내행사, 집체교육과 단

체회식 등의 기존질서가 무너지고 업무환경과 방식도 

언택트 문화로 변화되어가고 있었다. 

자체 안전교육 해야 하는데 집체교육은 안되고 그

렇다고 개별적으로 그 많은 인원을 교육하기는 어

렵잖아요. 처음엔 정말 난감했어요. 그래서 자료

를 ㅇㅇㅇ톡에 올리고 우리팀 구성원들이 자발적

으로 학습하는 시스템으로 가자고 제안하고, 교육

후 서명 받던것도  ㅇㅇㅇ톡에서 개별적 확인하

면, 그 화면을 스크랩해서 보고서에 올리는 방식

으로 바꿀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Participant B). 

ㅇㅇ공사와 회의 할 때 줌(ZOOM)영상회의로 했

잖아요. 저도 그때 처음 배워서 해본건데, 무엇이

든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점점 새로운걸 배우는게 많아 지는것 같아요

(Participant C). 

모든 업무를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VDI)에서 처

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해봤어야 알지. 

ㅇㅇ 톡에 올렸더니 바로 피드백이 들어오더라고. 

그거 배우는데 정말 힘들었어. 그래도 노트북에 

프로그램 깔아서 외부에서도 업무를 볼수 있게 되

니까 확실히 업무 보는데 편하긴 하더라고 

(Participant D). 

줌(ZOOM)이든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VDI) 시스

템이든 좀더 열심히 공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

라고. 선배로써 후배들에게 모범이 돼야지. 후배

들이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모르면 참 난감하더라

(Participant E).

연구 참여자들은 변화된 언택트 환경과 업무방식 적

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업무시스템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에 도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언택

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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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4.2.3 SNS 소통을 통한 학습경험

수평적 소통은 동료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간

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코로나 19로 언택트 업무환경

이 일상화되고 일터에서의 면대면 지식공유가 제한되

자,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이 학습한 지식과 정보를 

SNS 단체방에 공유하고 있었다. 

저는 선배님들의 노하우나 경험같은게 자주 올라

오니까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톡방에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올리고, 누구나 참여

한다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Participant A). 

단톡방에 몰랐던 정보나 업무자료를 올려서 서로 

알려주기도 하고, 배우기도하고 또 모르는게 있을 

때 올리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니까 좋은 것 같

아요(Participant B). 

단톡방에서 알림소리가 너무 많이 울려서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아. 

나도 입사한지 25년이 되었지만 모르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 한편으론 공부 좀 해야겠다는 자

극도 되고(Participant D).

나이 먹어서 시력이 나쁘다 보니까 톡방에 공유자

료 올라오면 잘 안보여. 내용이 많고 그런건 보기

힘들어. 그래도 후배들이 최신 정보나 최근 업계

동향 같은걸 올려주니까 나한테도 도움되고, 나도 

가끔씩 후배들이 경험 못한 업무 물어오면 가르쳐

주고 이런 문화는 예전보다 좋아진거  같아

(Participant E).

SNS에서의 소통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학습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었

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동료들과의 수평적 소통을 

통한 상호학습으로 지식과 정보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

게 되었다.

4.2.4 성과 창출을 위한 경쟁적 학습경험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

라 일터에서는 기존의 업무회의, 업무추진계획과 업무

성과 발표의 기회가 축소되고, 서면보고를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업무추진 역량과 성과창출을 판단하는 일이 

확대되었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동료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성과창출을 위한 정보와 관련 자료

를 수집하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을 수행하고 있

었다. 

입사동기들하고 업무공유도 많이 해서 빨리 적응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업무역량 부족하다거나 

업무처리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받을까 걱정도 됩

니다. 그래서 Break Time이나 집에 있을 때 시

간 내서 책도 보고, 유튜브에 나오는 강의도 듣고 

있습니다(Participant A). 

업적평가를 잘 받으려면 성과보고를 내야하는

데... 모든 것을 서면보고 해야하니까요. 저는 행

정업무를 안해봐서 그런지 보고서 만드는 일이 서

툴러요. 그래서 보고서 작성법이라는 책을 사서 

공부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업무 회의 때 구두보

고 하면 됐었는데(Participant B). 

작년에도 S등급을 못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중

점추진과제를 네개 한다고 했던거에요. 이번 프로

젝트는 배워야 할게 많더라고요. 올해 A등급 이라

도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죠. 여튼 지난 주말에도 

어디 나가지도 않고 관련 자료검토하고 모르는건 

공부했어요(Participant C). 

늘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는건 사실이지. 후배들

은 치고 올라 오는게 보이잖아. 그래서 공부하고 

더 노력하는 거야. 새로운 것도 알아야하고, 알고 

있던것도 다시 점검해야하고, 그렇다고 과장씩이

나 돼가지고 업무역량 떨어진다는 소리 듣긴 싫

고. 현실이 경쟁인 걸 어떡하냐(Participant D).

연구 참여자들은 서면보고서 작성방법을 익히기 위

한 학습을 하면서도 자신의 노력하는 모습을 노출시키

지 않고 싶어 했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 근로자들이 승

진이나 인사고과라는 경쟁적인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

일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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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창출을 통해 조직 내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보이지 

않는 경쟁적 학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기업근로자의 일터  

학습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하여 질적 사례연

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 19의 상륙에서 적응하기까지의 과정에

서 기업근로자들은 처음에는 먼 나라 이야기로 별다른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요양병원 

관리직 간호사들이 코로나 19라는 낯선 감염병에 위기

감과 집단감염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선행연구 결과

와는 일치하지 않는데[29] 이는 근로자의 직종에 따

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기업근로자들은 코로나 19 감염 공포가 확산되면서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고 느꼈으며, 이러한 위기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

다. 이는 언론을 통해 코로나 19가 사회 이슈로 전달되

면서, 대중들이 현실적 영향력을 이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30]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

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터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기업근로자들은 변화하는 비대

면 업무방식을 익히고 적응하기 위한 기제로 학습을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기업근로자

의 일터 학습경험은, 감염병 확산이라는 외부적 환경변

화의 위기감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존을 위한 학습을 경험하고 있었

다. 이는 코로나 19 비확진 대학생들이 변화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만의 생존법을 구하기 위해 정보

를 탐색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31].

또한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기업의 언택트 문

화에 적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었

으며, SNS를 통해 동료 근로자와 지식과 정보를 공유

하며 학습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이는 일터에서 개

인주의와 경쟁보다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

호연결과 협업,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기술이 중요함을 강조한 연구와[4] 맥락을 같이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근로자의 특성상 조직 내에서 경

쟁우위를 확보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경쟁적인 학

습경험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경쟁적 학습경험은 

인간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승부근성과 더불어 근로자

의 일터맥락이 피할 수 없는 경쟁구조에 놓여 있는데서 

기인한다는 연구와[22]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일터학습이 전통적으로 인적자원개발

이라는 수단적인 학습에 대한 의미로 연구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터학습의 주체인 기업근로자들이 코

로나 19 위기상황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어떠한 

학습을 경험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해 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기상황

에서 기업근로자의 상황대처 역량을 높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

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S에너지의 기업근로자 다섯 명을 

연구 참여자로 한정하여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연구를 

수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 한계점이 있기에 다양한 분야의 기업근로자를 대상

으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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